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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으로 배우는 어린이 성경 동화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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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타락

김문 글/그림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신학으로 배우는 어린이 동화

❤ 성경 동화
1. 하나님의 창조
2. 인간의 타락
3. 구원의 시작
4. 하나님의 백성
5. 이스라엘의 실패
6. 진정한 이스라엘
7. 예수님의 구원
8. 오순절의 성령님
9. 예수님의 증인들
10. 완성될 하나님나라

❤ 교회사 동화
11. 교부들의 유산
12. 이단들과의 싸움
13. 순교자들
14. 제국의 기독교
15. 교회 회의 
16. 십자군 전쟁
17. 수도원 운동
18. 교회 개혁
19. 교단의 분열
20. 구학파와 신학파

❤ 교리 동화
21. 종교, 계시, 성경
22. 삼위일체 하나님
23.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24.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25. 예수님은 누구신가?
26. 예수님의 사역
27. 성령님은 누구신가?
28. 성령님의 구원 적용
29. 교회란 무엇인가?
30.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 실천 동화
31. 성도의 윤리와 도덕
32. 목회와 교회정치
33.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34. 설교에 대하여
35. 세례와 성찬
36. 교회의 권징
37. 심방과 상담
38. 직업과 소명
39. 전도
40. 선교



       바로 이렇게 인간의 유익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키는 것이 신학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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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진 세상을 잘 관리하도록 
       사람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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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관리하면서 
       창조세계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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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허용적인 작정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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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악과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선악과의 경계가 허물어져서 파괴된 세상을 
       인류와 함께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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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도 사람은 
       자신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했어요. 
       이 사실을 사람이 모르게 되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듯이 교만하게 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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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든 종이학이 
       나와 똑 같은 사람처럼 대접을 받으려 한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겠지요? 

4

       그리고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피조물인 인간에게 
       충분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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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생각은 마치 내가 만든 종이학이 
       만든 사람과 만들어진 물건 사이의 경계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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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경계선을 범하지 못하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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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이 명령을 어기게 되면 그것은 바로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반역이 되는 것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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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동일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인류의 후손은 아담의 허리에 속해 있어서 
       아담의 죄에 함께 참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해요.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인류는 
       그가 범하는 죄를 똑 같이 범한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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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고통은 
       첫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똑 같이 겪고 있는 고통이에요. 
       바로 교만과 불순종의 죄 때문에 겪고 있는 고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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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창조세계에는 하나님께 반역하려는 
       보이지 않는 사탄이라는 세력이 숨어있었어요. 
       그는 뱀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서 
       첫 사람의 마음에 불순종의 씨앗을 심어주었어요. 

7



       뱀은 하와의 탐심을 이용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을 부추겼어요. 
       결국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결국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는 
       파괴되고 말았어요. 
       즉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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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생명을 선물로 받기 위해 
       하와는 임신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실과를 얻기 위해 
       아담은 노동의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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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주신 벌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얻으려면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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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첫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세상을 잘 관리해야 했는데,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자, 
       이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고 말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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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나게 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이 비뚤어진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비뚤어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자기 멋대로 다스리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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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파괴된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을까요? 
       바로 인간에게 벌을 주시고, 
       동시에 사람을 비롯한 파괴된 창조세계를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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